
  수출플러스지원단(단장: 재정경제부 1차관. 이하 ‘지원단’)은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무역

협회, 해외인증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8.25(화) 

광주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에서「수출플러스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광통신·광학부품을 비롯해, 이차전지 설비 및 헬스바이오 등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의 수출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가별 인증·규제 대응 부담, 수출물류비 

상승, 수출금융·보증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필요, 해외판로개척 및 신규

거래처 발굴의 어려움 등을 주요 애로사항을 제기하였다. 이에 지원단과 

수출지원기관들은 해외인증 전주기 멘토링 서비스를 비롯해 수출바우처·물류

바우처 사업,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 해외바이어 

매칭 서비스 등 기업의 수출단계와 애로 유형에 맞는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내하였다. 

보도시점 2026.8.25.(화) 14:00 배포 2026.8.25.(화) 11:00

보도자료

광통신·이차전지 등 전남광주 첨단산업,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높인다

- 수출플러스지원단, 전남광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 수출 플러스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26.8.25(화) 14:00~15:30 /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 참석자     : (정부/지자체) 재경부 수출플러스지원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해외인증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 엔에이치네트웍스(유), ㈜우리로, ㈜선일텔레콤, ㈜엠피닉스, 

㈜한국첨단소재, 동진기업(주), ㈜쿠보텍



  배정훈 부단장은 “광통신·광학부품산업은 인공지능(AI)산업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응할 필수적인 핵심 기반이며, 헬스케어, 이차

전지 설비 역시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정부와 수출지원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 현장에서 

겪는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수출플러스지원단 책임자 팀  장 김진석 (02-6000-5793)

신산업진출팀 담당자 사무관 박은영 (supia1127@korea.kr)


